
강원도가 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평화지역 문화행사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강

원도 제공]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평화지역 문화행사를 재개키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등으로 하반기로 미뤄왔던 도내 DMZ문화행사를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으로 침체된 평화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인쇄하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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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화지역(DMZ) 문화행사 올 
하반기 재개 결정 
코로나·국방개혁 2.0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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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DMZ 평화이음 콘서트(인제), DMZ 아트페스타(양구), 피스트레인 뮤

직페스티벌(철원) 등 평화지역 대표 문화행사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예술인과의 콜라보 공연, 지자체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

표로 추진하는 DMZ 아트페스타는 오는 10월 양구에서 막을 올릴 예정이며 행사규

모 조정을 통해 올해는 반드시 DMZ 복합예술제로서의 명성을 이어 갈 방침이다.

또 평화의 상징 DMZ를 배경으로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역시 오는 10월 철원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이번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취소된 아쉬움을 

올해 개최로 달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내용에 따라 행

사별 세부프로그램을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

한 문화행사 개최를 최우선 목표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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